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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LCC에 3천억원 지원 관련
[매일경제(3.9일자 온라인 23시) 및 MBN(3.8일자 방송)에 대한 설명]

1. 기사내용

□ 매일경제는 3.9일자 「LCC에 3천억원 긴급지원?, 신생 LCC에겐

그림의 떡」 제하 기사에서,

◦ 산은 심사결과, 재무상황이 양호한 제주항공·진에어·에어부산 등

3곳의 LCC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, 상환능력을 판단할 

수 없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보도

□ 아울러 MBN은 3.8일자 「LCC 3천억원 긴급융자...3개사 가닥에

논란」제하 보도에서,

◦ 피해상황과 관계없이 비교적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진에어와 제주

항공, 에어부산 등 3곳만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, 항공

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금융위·국토부·산업은행은 「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항공업 긴급 

지원방안」(경제활력대책회의, 2.17일)을 마련·발표하고,

◦ LCC 대상으로 자금수요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“최대 3천억원 

범위 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지원”하기로 하였습니다.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
prfsc@korea.kr    

◦ 이후 금융권·LCC 간담회(3.3일) 등 LCC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 

등을 긴밀히 협의 중이며, LCC 3개사로 금번 대출 대상이 한정

되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.

◦ 아울러 현재 산업은행에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LCC에 

대하여 대출심사 절차 등을 신속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